
KJSQ 4(4) December 2020  1

사회적질연구 제4권 제4호 (2020.12), pp. 1-27

Kor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ISSN 2586-2987 (Print)  ISSN 2671-5945 (Online)

https://doi.org/10.29398/KJSQ.2020.4.4.1

특집

사회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 부의 학력과 직업·진로교육이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원지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ORCID: https://orcid.org/0000-0002-7171-4970)

투고일: 2020.10.28. / 심사완료일: 2020.12.02. / 게재확정일: 2020.12.10.

요약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7년부터 수집한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진로 교육 경험이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취업 여부 및 임

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아버지의 높은 학력은 청년 자녀들의 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20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청년 자녀의 취업률 격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은 청년 자녀의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년 자녀의 임금 수준도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산층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경우 부모의 비공식적 지지 하에 취업 

시기를 미루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획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아버지의 

학력과 청년 자녀의 임금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자녀가 30대에 진입한 이후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학교유형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들과 

비교하여 취업 시기는 빠르지만 낮은 임금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청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일

자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안 모색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청년, 직업교육, 진로지도 및 상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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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청년 고용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인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20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의 취

업률은 점차 감소하여 2009년 이후 약 58%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고용률 

66.8% 보다 낮은 수치이다(통계청, n.d.). 또한 취업된 청년들 중 약 2/3는 비정규직으로 

빈번한 이직을 경험하고 있어 일자리의 안정성 역시 낮은 수준이다(김복순·정현상, 2016).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은 생애 주기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Schoon & 

Sibbereisen, 2009). 청년들은 진로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다

른 자격조건들을 충족시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경력을 축적한다

(Warren et al., 2002). 이처럼 인생의 중요한 시기, 불완전고용과 실업의 문제는 일자리와 

관련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든다(Corcoran & 

Matsudaira, 2005; Hamilton, 1990; Vuolo et al., 2015). 뿐만 아니라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무 훈련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인적 자본의 축적을 어렵게 하여 장기적으

로 개인의 경력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들의 경우 이후 성인기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

년들은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Osgood et 

al., 2005).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된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우 

중·고등학생 시기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과 직업훈련은 이 후 노동시장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 및 

진로교육이 성인기 초기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는 아직까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7년부터 수집한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중

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진로 교육 경험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인기 초기에 해당

하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교에서의 직업·진로교육 경험이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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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업 가능성과 이후 임금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으로써 저임금, 불안

정 고용 등과 같은 청년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중등교육과정의 직업 및 진로 교육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1) 청소년기 직업교육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이제까지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과 실업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왔다. 선행연구들은 국내외 경제의 흐름, 청년층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와 함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수요와 공

급의 불일치를 우리나라 청년고용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강순희·안

준기, 2010; 최용환, 2015). 특히, 한국의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학력수준의 향

상, 특히 대졸자 비중의 증가로 신규대졸자들이 원하는 직업과 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강순희·안준기, 2010; 채구묵, 2004; 최용환, 

2015). 고학력자의 증가로 하향식 취업이 증가하고 있고, 학력향상으로 눈높이가 높아지

면서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는 꺼리는 반면, 노동조건이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청년들의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채구묵, 2004; 최영섭, 2003). 실제로 2015

년 청년 고용실태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 중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자는 약 34%로 

21%를 차지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김유선, 2015). 

이처럼 높은 대학 진학률과 대졸 실업자의 증가, 그리고 고등교육이 소득 증가로 연결

되지 못하는 현실은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가장 대표

적인 예로는 1997년 특성화고 육성정책을 들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따

르면 특성화고등학교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

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2010년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초·중

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2년에는 모든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전환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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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경우 2008년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육성정책을 통해 2020년 현재 51개소까지 그 수

가 증가하였다(김강호, 2017).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청년층의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성과는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다(Murphy & Welchs, 1989; Rupert et al., 1996). 예를 들면, 대학교를 졸

업한 청년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소득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더 높았다 (Murphy 

& Welchs, 1989; Rupert et al., 1996). 즉, 고학력자의 경우 고용 안정성, 승진 가능성, 임

금 등의 측면에서 우세한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빠른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생애 전반에 걸친 소득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강순희(2016)의 연구에서도 저학력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 안정성이나 정규직 유지 가

능성이 고학력 청년들에 비하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기 진로발달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학력 수준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들은 교육의 양적 수준 뿐 아니라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

고 있다. 진로발달과 노동시장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진로결정 수준과 시

기는 청년들의 진로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빈번히 사용되었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

로조사(GOMS) 자료를 사용하여 진로결정시기에 따른 노동시장의 성과를 분석한 박소

영·민병철(2008)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시기가 빠른 청년들의 경우 이후 임금과 직업 

만족도 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김성남(2013)

의 연구에서도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 설정과 준비행동은 이후 직장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진로결정의 시기를 앞당겨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의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일자리로의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하였다(이수용 외, 2016). 즉, 청년고용

의 문제는 결국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의 문제로 대학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

나 진로의식 발달을 동반한 중등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진로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는 아동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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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의 진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입안자와 학교는 진로교

육이 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

학교에 이르는 시기 진로교육의 강화로 연결되었다(Geurts & Meijers, 2009). 2010년대 청

소년기 진로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기관들에 

도입되었고, 2015년에는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2016년 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증가하는 사회적 우려와 청소년기 진로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

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로발달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성인기 초기 노동시장 성과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가정환경은 청년들이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

로 간주되어져왔다.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획득하는 시기는 갈수록 지연

되고 있다. 중산층 청년들의 경우 우세한 일자리 획득을 위해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기간 

동안 가정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반하여 가족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들은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더 심

각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Osgood et al., 2005). 

세대 간 계층의 대물림 현상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기

회 및 성과와 함께 노동시장 성과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

경희·민인식, 2016; Peterson et al., 1986; Vuolo et al., 2013). 이에 마코비츠(Markovits, 

2019)는 기회의 평등을 통해 사회계층 간 이동이 보장된다고 주장한 능력주의(Meritocracy)

가 오히려 사회계층의 대물림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부유층 

자녀들만을 위한 엘리트 교육을 통해 능력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적 신념은 이들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했다는 도덕적 우월감

과 함께 소득과 지위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 다수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사회계층의 대물림 현상을 지지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웰스와 긴티스(Bowels & Gintis, 1976)의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는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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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진(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20대 자녀의 임금과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취약계층의 경우, 물질적 자원의 부족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 교

육에 대한 참여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 낮은 기대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대물림을 설명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

고 보았다(박범기, 2020; 신명호 2010; Boudon, 1974; Erikson & Jonsson, 1996; Archer, 

2003). 나아가서, 고등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부모들은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이

후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하기 어렵고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관계망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신명호, 2010; 원지영 2011). 또한,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 우울감, 낮은 자기효능감 등의 부정적 심리 상태 역시 청소년의 진로발

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노법래, 2013; 최윤미·이문희, 2011; Conger et al., 2010). 

따라서 취약계층의 경우, 청소년기 진로탐색의 기회가 제한되고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

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취업 여부, 임금, 직무만족도 등의 노동시장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곽수란·이기종, 2014; 김성남, 2013; 박재민 외, 2010).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적 요인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면서 점차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임현정 외(2015)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은 고등학생 시기와는 달리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보다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과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년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와의 관계가 성인기 초기 전반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기 중등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직업 및 

진로 교육 경험이 성인기 초기 임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계층을 반영한다면, 중등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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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진로 교육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공적 교육 서비스로 보았다.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23세에서 32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제활동 여부와 임

금 수준에 대한 자료를 연령 별로 분석함으로써 가정환경과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진

로 교육 경험이 20대에서 30대 초반에 걸친 노동시장 성과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Determinants of Wages in Early Adulthood

2.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2007년부터 수집한 청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청년

패널은 1차 조사 시기인 2007년 현재 15세에서 29세 해당하는 10,206명의 청년들을 대상

으로 조사한 후 해마다 이들을 추적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대에

서 30대 초반에 걸친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고자 

1983년과 1984년 출생한 1,341명을 대상으로 2007년에서 2015년에 걸쳐 9년간 수집된 자

료를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부의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부모의 학력을 들 수 있다. 이 때, 아버

지의 학력은 어머니의 학력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χ2(df)=922.70(4), p<0.001),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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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버지의 학력 수준을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1) 고등학교 미 졸업, (2) 고등학교 

또는 2·3년제 대학 졸업, (3)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때, 전체 표본의 2.3%(33명) 만이 아버지의 학력을 2ㆍ3년제 대학 졸업으

로 보고하고 있어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집단과 동일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직업·진로 교육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교육 경험은 고등학교 유형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청년패널

조사는 응답자들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유형을 일반계/인문계, 특목고(과학고, 외고, 자립

형사립고), 상업계, 공업계, 기타 전문계, 예체능계, 기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고등학교 유형을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에 중점을 둔 실업계열 고등학교와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고등학교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직업 교육 경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그들이 전공 선택, 진학, 취업 등을 결정하기 위해 진로지도 및 상

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응답하였다. 진로지도 및 상담의 내용으로는 개인상

담,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집단 상담, 직업·진로 관련 체험학습, 심리검사, 직업 및 

진로 관련 동영상 시청, 진로 관련 전문가 강의 등이 포함되었다. 

3) 임금

조사대상자 중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질문에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취업자의 경우 

급여 단위와 임금 수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임금은 응답자의 연령이 

23세에서 32세에 해당하는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과 2015년 시점의 임금 값을 

활용하였다. 이 때 모든 임금은 월평균 임금으로 환산되었다. 또한 임금 분포의 정규성을 

고려하여 자연로그를 이용하여 변환한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4) 통제 변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교 재학 여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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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유무 등이 통제변수로 분석 모형에 포함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아버지의 학력이라는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변수와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진로 

및 직업 관련 교육이 어떻게 성인기 초기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종

속변수인 임금 수준은 취업 여부와 임금 수준이라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

다. 즉,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 종속변수는 중단자료가 된다. 종속변수

인 임금을 ‘0’으로 놓고 추정하든, 아니면 무시하고 관측치가 가능한 유급 근로자에 대해서

만 추정하든 일반적인 최소제곱추정 (ordinary least squares)에 편향(bias)이 발생한다. 즉, 

유급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부의 학력과 직업·진로교육의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무작위 표본 추출의 가정에 위배되므로 표본선택의 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Cragg의 2단계 모형을 사용하여 표본 선택의 편의를 수정하고자 하였다. 

Cragg의 2단계 모형은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용하여 경제활동 

여부를 예측하고 두 번째로 절단 회귀 모형 (truncated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임금 

수준의 결정요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아버지의 학력,’ ‘고등학교 유형,’ ‘진

로지도 및 상담 경험’을 주요 독립변수로 하고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임금을 예측

하였다. ‘성별’, ‘학교 재학 여부,’ ‘자녀 유무’는 통제 변수로서 연구 모형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조사의 자료를 R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아래 <Table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1983년과 1984년에 출생한 응답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성별 분포에 있어서 표본의 55%는 남성으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 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연령이 23에서 24세 사이에 해당하는 2007년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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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3명이었으며 대상자 가운데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응

답한 경우는 44.3%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실업 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응답한 경

우는 23%로 나타났으며 약 77%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계열이나 특목고를 졸

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학교에서 진로발달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약 63%가 받은 경험이 없다

고 응답하였다.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 중 

대다수는 하나 또는 두 종류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가족 환경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학력을 묻는 질문에 약 20%는 아버지가 고등

학교 미졸업자라고 응답하였으며, 약 57%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2~3년제 대학을 졸업하

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약 23%는 아버지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라고 응답하

였다. 

청년들의 취업 및 임금을 살펴보면, 23세에서 24세 시기에 대상자들의 29%가 취업하였

고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평균 13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취업률과 임금은 성

인기 초기 점차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31세에서 32세에 해당하는 9차년도 조사 결

과를 보면 취업률이 48.4%, 임금은 평균 267만 원이었다(<Table 1> 참조). 

<Table 1>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n %

Year of birth
1983 831 62.0

1984 510 38.0

Gender
Male 737 55.0

Female 604 45.0

Having a child before the age 23or24 34 2.5

School 

enrollment

W1 594 44.3

W3 224 16.7

W5 75 5.6

W7 27 2.0

W9 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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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모형 분석 결과 

1) 20대 초반 청년들의 취업 여부와 임금 수준

본 연구는 Cragg의 2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청년의 근로 상태와 임금을 예측하였다. 아

래 <Table 2>는 아버지의 학력, 고등학교 유형,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 참여가 20대 

초반 청년들의 고용과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유형과 아버지의 학력은 청년들의 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재학 여부를 통제한 이후에도 23세에서 24세 사이 실

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취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 여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학력과 청년 자녀의 취업 여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 

Variable n %

High school 

types

General 1018 77.0

Voc-tech 304 23.0

Participation in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programs

0 845 63.0

1 259 19.3

2 175 13.0

3 or more 62 4.6

Fathers’ 

educational 

attainment

Lower than high 

school grad.
275 20.5

High school grad. or 

2-3 year college
763 56.9

4 year college or 

higher
302 22.5

Variable Time n % Mean Med. SD Min Max

Wage

(n=1341)

W1(Age 23 or 24) 391 29.2 130.64 125.00 45.46 0.00 440.00

W3(Age 25 or 26) 536 40.0 176.16 150.00 175.10 0.00 2400.00

W5(Age 27 or 28) 644 48.0 214.13 200.00 169.92 0.00 2400.00

W7(Age 29 or 30) 679 50.6 240.80 216.67 163.94 0.00 3600.00

W9(Age 31 or 32) 649 48.4 267.14 250.00 145.29 0.00 2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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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를 둔 청년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아버지를 둔 

자녀들 보다 취업 가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 자녀 유무, 학교 재학 여

부는 취업 상태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보다 20대 초반에 해

당하는 1차년도 조사 시 취업률이 낮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학교에 재학 중인 경

우 취업률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3세에서 24세 취업한 청년들의 임금은 고

등학교 유형,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 아버지의 학력 등 주요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성별에 따른 차이로 남성이 여성 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Determinants of Employment and Wages at the Ages 23 or 24. 

Wave 1 

Selection prediction Wage prediction

Probit regression Truncated regression

Coef SE Z Coef SE t

Intercept -0.06 0.12 -0.54 4.70 0.10 48.65***

Gender (0=female) -0.23 0.09 -2.43* 0.20 0.08 2.38*

Having children at W1 -1.01 0.28 -3.59*** 0.13 0.31 0.42

Enrolled in school at W1 -1.83 0.14 -12.63*** -0.27 0.24 -1.10

High school type

(0=general)
0.39 0.10 3.81*** -0.01 0.08 -0.13

Career development 

program
-0.04 0.05 -0.86 -0.01 0.04 -0.32

Father’s edu: High school 

or 2-3yr college
-0.10 0.11 -0.92 0.09 0.09 1.01

Fathers’ edu: 

4yr college or higher
-0.40 0.15 -2.68** 0.17 0.14 1.28

Sigma - - - 0.69 0.03 24.98***

AIC / Log-Likelihood (df) 1,055.205 -265.85(9)

N 1,321

*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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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대 중반 청년들의 취업 여부와 임금 수준

아버지의 학력과 고등학생 시기 직업 및 진로 교육이 20대 중반에 해당하는 25세에서 

26세 청년들의 취업과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Table 3>

과 같다. 

<Table 3>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and Wages at the Ages 25 or 26. 

Wave 3

Selection prediction Wage prediction

Probit regression Truncated regression

Coef SE Z Coef SE t

Intercept 0.35 0.10 3.45*** 4.99 0.04 112.77***

Gender (0=female) -0.62 0.08 -8.06*** 0.12 0.04 3.39***

Having children at W1 -1.13 0.27 -4.19*** -0.06 0.17 -0.38

Enrolled in school at W3 -1.63 0.18 -9.11*** -0.15 0.15 -1.01

High school type

(0=general)
0.18 0.09 2.00* -0.04 0.04 -0.06

Career development 

program
0.06 0.04 1.60 -0.01 0.02 -0.41

Father’s edu: High school 

or 2-3yr college
-0.23 0.10 -2.32* 0.02 0.04 0.49

Father’s edu: 

4yr college or higher
-0.28 0.12 -2.37* 0.15 0.06 2.74**

Sigma 0.40 0.01 32.28***

AIC / Log-Likelihood(df) 1507.4 -265.85(9)

N 1321

*

p<0.05, **p<0.01, ***p<0.001

아버지의 학력과 청년 자녀의 취업 여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고등

학교 졸업 이상인 청년들과 비교하여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의 유형에 있어서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

자와 비교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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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담 경험은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밖에 남성이 25세에서 26세 사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확률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대 초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취업률은 그렇

지 않은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5세에서 26세 청년들의 임금 수준에 대한 절단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학

력은 20대 중반 청년 자녀의 임금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그 자녀의 임금은 아버지가 고등학교 미졸

업자인 자녀들 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은 청년들의 임금과 유의미

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 밖에 남성 취업자의 경우 여성 취업자 보다 임금 수준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 20대 후반 청년들의 취업 여부와 임금 수준

아래의 <Table 4>는 20대 후반 청년들의 취업 여부와 임금 수준이 고등학교 유형과 아

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20대 중

반까지 고등학교 유형과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청년들의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유의한 예

측 변수였던 반면, 20대 후반에서의 취업 여부는 고등학교 유형이나 아버지의 교육 수준

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모두 

유사한 수준의 취업률을 보였고, 아버지의 학력 역시 취업률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

았다. 20대 후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 유무와 학교 재학 여부로 자녀

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절단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고등학교 유형과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청년들의 임금 수준

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년 자녀의 임금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아버지의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고등학교 미졸업인 응답자 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였다. 이는 다수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20대 후반에도 아버지의 학력이라는 가정 환경적 요인이 청년들의 임

금과 여전히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고등학교 유형과 임금과의 관계를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그 임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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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27세에서 28세에 이르는 시기 임금 수준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그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4>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and Wages at the Ages 27 or 28. 

Wave 5

Selection prediction Wage prediction

Probit regression Truncated regression

Coef SE Z Coef SE t

Intercept 0.14 0.10 1.42 5.16 0.04 123.92***

Gender (0=male) -0.09 0.07 -1.23 0.18 0.03 5.88***

Having children at W1 -1.09 0.28 -3.93*** -0.12 0.18 -0.67

Enrolled in school at W1 -0.88 0.17 -5.06*** 0.09 0.11 0.83

High school type

(0=general)
0.08 0.09 0.97 -0.12 0.04 -3.08**

Career development 

program
0.04 0.04 1.01 -0.00 0.02 -0.13

Father’s edu: High school 

or 2-3yr college
-0.16 0.09 -1.72 0.01 0.04 0.27

Father’s edu:

4yr college or higher
-0.13 0.11 -1.22 0.11 0.05 2.20*

Sigma 0.39 0.01 35.55***

AIC / Log-Likelihood(df) 1794 -297.51(9)

N 1321

*

p<0.05, **p<0.01, ***p<0.001

4) 30대 진입 시기 청년들의 취업 여부와 임금 수준

아래 <Table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자녀 

유무, 학교 재학 여부로, 본 분석 모형의 주요 변수인 아버지의 학력과 학교 유형, 진로지

도 및 상담 경험은 이 시기 취업 여부와 무관하였다. 취업 여부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인 중 하나로 성별을 살펴보면, 청년들이 29세에서 30세에 이르게 되면서 취업률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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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의 성차는 20대 초·중반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이전과는 반대로 남성의 취

업률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주요 경력 단절 원인이 되는 결

혼과 첫 출산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통계

청, 2019). 또한 자녀양육과 학교 재학은 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세에서 30세에 이르는 시기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 유형과 성별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응답자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그 임금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보면, 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5> 참조). 

<Table 5>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and Wages at the Ages 29 or 30

Wave 7

Selection prediction Wage prediction

Probit regression Truncated regression

Coef SE Z Coef SE t

Intercept -0.14 0.10 -1.44 5.29 0.04 134.59***

Gender (0=female) 0.22 0.07 3.19** 0.21 0.03 7.55***

Having children at W1 -1.29 0.32 -4.05*** 0.05 0.21 0.20

Enrolled in school at W1 -1.09 0.30 -3.67*** 0.25 0.18 1.40

High school type

(0=general)
0.01 0.09 0.17 -0.13 0.03 -3.96***

Career development 

program
-0.03 0.04 -0.89 -0.00 0.01 -0.31

Father’s edu: High school 

or 2-3yr college
0.12 0.09 1.32 0.01 0.04 0.18

Father’s edu:

4yr college or higher
0.07 0.11 0.65 0.06 0.04 1.39

Sigma - - - 0.35 0.01 36.50***

AIC / Log Likelihood (df) 1794.4 -253.98(9)

N 1321

*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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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대 초반 청년들의 취업 여부 및 임금 수준 

아래의 <Table 6>은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고등학교 유형이 30대 초반 청년들의 취업 

여부와 임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고등학교 유형 및 진로지도 및 상

담 경험, 아버지의 학력 수준은 20대 후반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취업 여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취업 여부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성별과 자녀 

유무로 나타났으며 이는 20대 후반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남성의 취업 가능성이 여성 보

다 높았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자녀가 있는 경우 보다 취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and Wages at the Ages 31 or 32

Wave 9

Selection prediction Wage prediction

Probit regression Truncated regression

Coef SE Z Coef SE t

Intercept -0.19 0.10 -2.00* 5.34 0.04 134.76***

Gender (0=female) 0.35 0.07 5.03*** 0.27 0.03 9.43***

Having children at W1 -0.84 0.28 -3.02** 0.03 0.16 0.21

Enrolled in school at W1 -0.39 0.27 -1.41 -0.16 0.12 -1.30

High school types

(0=general)
-0.01 0.09 -0.09 -0.19 0.03 -5.46***

Career development 

program
-0.05 0.04 -1.26 0.00 0.02 0.20

Father’s edu: High school 

or 2-3yr college
-0.00 0.09 -0.00 0.04 0.04 1.08

Father’s edu:

4yr college or higher
-0.00 0.11 -0.02 0.11 0.04 2.54*

Sigma 0.35 0.01 35.61***

AIC / Log-Likelihood(df) 1802 -226.99(9)

N 1321

*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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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회귀 분석을 통해 임금 수준을 예측한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학력과 고등학교 유

형은 여전히 청년들의 임금 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학력

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들의 임금은 아버지의 학력이 고등학교 미졸업인 청년들 

보다 더 높았다. 또한 학교 유형은 임금 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로, 실업계 고

등학교 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 격차는 30대 진입 이후까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임금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격차를 보였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임금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함의

청년들은 성인기에 진입하면서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을 경험하게 된다. 취업은 결

혼, 자녀 출산 및 양육과 함께 성인기 초기 성취해야할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수 요소로 여겨져 왔다(Havighurst, 1972). 그러나 최근 청년고용의 실태를 

살펴보면, 청년층 중 다수가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업과 저임금, 고용 불안 등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기 초기 취업과 관련하여 인적 자본의 축적은 청년들의 취업 여부 뿐 아니라 일자

리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어져왔다. 출생 이후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

지 가정과 학교에서 축적한 인적 자본은 취업과 같은 성인기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데 중

요한 자원이 된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학력과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이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성인기 초기 동안의 취업 여부 및 임금 수준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청년층 중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

약한 청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

기 위한 대안 모색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연구 결과의 요약 

먼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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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버지의 학력으로 측정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20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

는 기간 동안 청년들의 취업 여부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20대 중반

에 이르는 시기까지는 아버지의 높은 학력이 청년 자녀들의 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취업률의 차이는 크지 않았

다. 아버지의 학력은 청년 자녀의 취업 여부 뿐 만 아니라 취업한 자녀의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주었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임금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러한 정적 상관관계는 자녀가 30대에 진입한 이후까지도 유효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산층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경우 부모의 비공식적 지지 하에 취업 시기를 

뒤로 미루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보다 많은 인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일자

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Peterson et al., 1986; Vuolo 

et al., 2015).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두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일

반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노동시장 진입의 시기는 빠르지만, 이처럼 이른 노동시장 진입

이 이후 임금 수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청년들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그러나 20대 후반에 이르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일반 고

등학교 졸업자 간의 취업률 격차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이들 간의 임금 

격차는 유의한 수준으로 높아 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20대 후반 이후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였다.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이른 취업을 통한 경력 축적이 그에 비례하는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

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성별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진입 이후까지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와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취업률의 차이는 연령에 따라 변화하였다. 즉, 20대 

초반까지는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높았던 반면, 20대 후반에 이르면서 남성의 취업률

이 여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들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결혼 

및 출산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인기 초기 전반에 걸쳐 남성의 임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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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여성 보다 높았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

녀의 임금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진명구, 2020). 

2. 연구의 함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 자녀의 성인기 초기 일자리로

의 진입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산층 청년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해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미루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이러한 전략은 

보다 나은 일자리 획득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우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해 취업 시기

를 지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는 

경력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의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서는 노동시장 진입에 유리한 인적 자본 축적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청년실업자 중 대학교 졸업자의 높은 비율은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 교육을 강

화하여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교육에 중

점을 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직업교육에 중

점을 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추어진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들 

보다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존

재하는 상황에서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 교육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진입 시기를 앞

당기는 것은 오히려 성인기 전반에 걸친 경력개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실

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정환경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방하

남·김기헌, 2002)의 결과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가능한 빠른 시기에 취업하도록 요

구되고 대학 진학 가능성이 낮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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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 한 취약계층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중도 탈락률 또한 높다(Walsh, 2005). 이러한 현실은 이들에

게 진학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의 학업 능력을 증진

시키고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Walsh, 

2005).

셋째, 선행연구의 결과는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

른 청소년 자녀의 진로발달 수준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최윤정·김지은, 

2012; 임현정 외,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진로지도 및 상담 경

험이 성인기 초기 취업 여부 및 임금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진로교육이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진로결정에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김기헌 외, 2014; 김효선·양승호, 2012)이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성

별에 따른 임금의 격차는 성인기 초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

히려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대 후반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남자보다 낮

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여성의 부담은 증

가하는 반면 남성보다 낮은 임금으로 이들의 일자리가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

한 까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인기 초기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해서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성차별의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아버지의 학력과 학교에서의 직업 및 진로 교육이 청년층의 일자리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시차를 두고 

조사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정환경과 학교 교육이 성인기 초기 청년들의 경제활

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1984년과 1985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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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만을 대상에 포함하였고, 따라서 이들의 고등학교 재학 기간은 중등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시점에 선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등교육과정에서 실

시되고 있는 체험 중심 진로교육의 장기적 효과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각 조사 시기 별로 분석이 진행되어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의 추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는 연구대상자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

적인 측면에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임금과 같은 경제적 보상 측면뿐 아니라 업무의 자율성, 고용안정성 등의 비금전적 측면

과 당사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고려한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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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experience 

of vocational and career education in secondary education affected the employment status and 

wages of young people in early adulthood, using the Youth Panel (YP 2007) data collect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since 2007.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high 

educational attainment of fathers lowered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for youth during their early 

to mid-20s. However, the difference in the employment rates by fathers’ education levels became 

insignificant when they reached the late 20s. In addition, fathers' educational attainment affected 

the wages of young people. For example, the higher the fathers' educational attainment, the higher 

the wage levels of young people.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young people of the middle class 

or above delayed their entry into the labor market and invested time in more education and training, 

relying on parental support. As a result, they later had better jobs than those from lower clas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ir children’s wages was still 

significant even after the children were in their 30s. In addition, young people who graduated from 

vocational high schools entered the labor market earlier but showed lower wages compared to those 

who graduated from general high school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people who were relatively vulnerable in the labor market and provided 

clues for finding alternatives to help them transition to quality jobs.

Key Words: Youth, Vocational Education,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Employment, Wages




